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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자원생산성 하락세 지속
산자부, 1995년 0.168에서 2003년 0.119로 … 5대 산업은 2배 상승

국내 제조업의 자원생산성이 큰 폭의 개선추세를 보였지만 제조업 중 석유화학산업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

다.

자원생산성은 자원 1단위를 투입해 생산해내는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의 산업별 물질흐름분석 연구를 수행중인 에코프론티어가 1995-2003년 석유화학

을 비롯해 철강, 제지, 양회, 유리 등 5대 산업의 자원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석유화학의 자원생산성은 1995년 

0.168에서 2000년 0.135로 떨어졌고 2003년에는 0.119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5대 산업 전체로는 자원생산성이 1995년 0.165에서 2003년 0.302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석유화학산업의 자원생산성 하락은 물질 투입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산업의 부가가치는 1995년 가격

을 기준으로 할 때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제품의 투입물질 대비 부가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것이 자원생산성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

다.

한편, 산자부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내 산업의 자원순환형 구조 

전환을 위해 주력산업의 자원생산성과 효율성을 모니터링(점검)할 수 있는 물질흐름 분석기법을 개발해 자원 

순환형 산업정책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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